
 

현•시정촌 등 합동으로 재해 

대응 업무 표준화를 추진 

니가타현 

 

 
 

 

배경 니가타현은 과거의 재해 대응의 경험 등을 통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현과 

시정촌이 연계하여 피해자 생활 재건 지원 업무의 표준화에 착수하고 재해 시의 

신속하고 정확한 피해자의 지원 체재 정비에 힘쓰고 있다. 

내용 ◆방재 대책 검토 합동 워킹 

・재해 대응의 경험이 있는 현 직원을 중심으로 대학과 민간 단체와 연계하여 

과거의 재해 대응 시 특히 문제가 있었던 분야에 대한 검토  

◆업무연수회 실시 

・현이 이재민 생활 재건 지원 업무에 관한 연수회를 주최하여 실시  

◆현과 시정촌에 의한 협의회  

・방재 대책 검토 합동 워킹의 성과를 바탕으로 가일층의 업무 표준화를 추진 

・현내 시정촌의 상호 응원 조직을 검토 

결과 ◆방재 대책 검토 합동 워킹 

・업무 가이드라인 책정 

・현과 시정촌이 연계하여 현 외 재해 시정촌을 응원하는 체재 구축 등 

◆업무 연수회 실시  

・업무에 필요한 지식 습득 등 

◆현과 시정촌에 의한 협의회 

・현 내 시정촌 간의 상호 응원 조직 구축 예정  

・업무 시스템 도입을 통한 업무 표준화 추진 


